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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윤영

문)이 오는 24일오후 7시 제125회정기연

주회 Song of Hope 를 공연한다. 싱그러

운봄, 희망찬기운을전하는노래들을풍성

하게선보인다.

초 중 고학생들로구성된 40여명의단

원들이 맑고 순수한 하모니로 봄의 정취를

전한다.

여는무대는노래로봄을반갑게맞이하는

동요의 세상 이다. 어느 봄날 , 엄마야

누나야+섬집 아기 , 푸른 꿈을 키워가요

등봄의기운을가득담은동요들을들려준

다.

두번째무대는무반주합창음악으로오직

목소리만으로아름다운노래를전한다.요한

파헬벨의 캐논 , 폴란드현대합창음악을

선도하고 있는 얀크잭의 성가곡 자비송

(Kyrie) 을비롯해린드마크의 희망의노

래(Song of hope) 를 타악기카혼연주로

들려준다.

세 번째무대는인기뮤지컬음악모음곡

으로채워진다.뮤지컬미녀와야수, 라이온

킹, 시스터액트, 그리스등유명뮤지컬속

음악과춤, 뮤지컬하이라이트영상이어우

러진 무대가 펼쳐진다. 박영렬 재즈밴드의

라이브연주가더해져생동감넘치는음악을

선사한다.

특별출연진도화려하다.광주출신 8명의

중견플루티스트로구성된그레이스플루트

앙상블이 4 Ragtimes(4개의레그타임) 연

주를들려주며, 창단 20년전통의광주아버

지합창단이 소나무 , 동백섬 , 마징가 z

등더욱풍성한무대를선사한다.

전석 1만원(학생 50%할인),만 3세이상

관람가능하며예매는광주문화예술회관홈

페이지에서가능하다.

문의 062-613-8246.

/이연수기자

희망찬봄의노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SONGOFHOPE

24일7시정기연주회

광주문예회관대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기획공연아름다운작은음악

회의첫공연 보첼로앙상블과함께하는 20cellos

가 21일오후 7시30분광주문화예술회관소극장

에서열린다. 20대의첼로가클래식, 재즈, 영화음

악을연주하는색다른음악회다.

먼저 6대의첼로가오펜바흐의 볼레로 , 파헬벨

의 캐논변주곡 , 피아졸라의 사계 등을연주한

다. 이어 20대의첼로가함께요한슈트라우스 2세

의 피치카토폴카 , 바흐 첼로모음곡 1번 , 영화

미션OST,가브리엘오보에,,빌헬름카이저-린데만

의 ,6대의첼로를위한맘보, 등다양한레퍼토리의

곡을연주한다.현의황홀함과첼리스트들의완벽한

호흡을느낄수있는무대가될것으로기대된다.

첼로송지현,신원아,조명환,원지희,진민수,유

승범을비롯해 20명의첼리스트가함께한다.

티켓가격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광주문

예회관홈페이지에서예매가능.

한편, 아름다운작은음악회는문화가있는날프

로그램으로오는4월에는국내최고의카운트테너

루이스초이의 The Story 가예정돼있다.

공연 40일전 40%, 공연 30일전 사전예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알뜰한 가격으로 관람이 가능하

다.

문의 062-613-8237. /이연수기자

광주시립미술관은지역청년작가의창작활동과

세계미술무대진출을지원하기위한 2018년도국

제교류참가자를최종선정했다.

2018년도시립미술관국제교류기관은대만타이

난샤울롱아티스트빌리지,독일뮌헨시문화부국

제레지던시,대만타이페이아티스트빌리지,대만

타이페이국립대학관두미술관이다.

타이난 샤울롱 아티스트빌리지에는 이세현(사

진), 왕이팅(설치)이, 독일 뮌헨에는 김자이(영

상, 설치), 올가 골로스(입체, 설치)가,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에는 문유미(퍼포먼스), 엔유팅

(회화)이 3개월씩작가교류프로그램에참여하게

된다.

기획자교류프로그램(2개월)이 진행되는타이

페이국립대학관두미술관에는김민지와황치엔훙

이참여한다.

이외에도 중국 북경창작센터와 인연으로, 북경

의영향력있는갤러리에서추천한중국작가펑루

(3월입주)와팡씬선(6월입주)이입주해광주작

가들과의교류도이어나갈예정이다. /이연수기자

20대의첼로가연주하는클래식 재즈

내일광주문예회관아름다운작은음악회

시립미술관국제레지던시교류작가선정

이세현 김자이 문유미 김민지등참여

2018국제레지던시교류선정작가.왼쪽부터이세현,김민지,김자이,문유미.

4차혁명시대 인간과기계사이에서

광주비엔날레,GB토크22일강우성교수

강우성교수

지난해에이어올해광주비엔날레월례회GB토

크가 3월부터시작된다.

광주비엔날레는올광주비엔날레월례회첫번째

GB토크로 강우성 서울대 교수 공개 강연을 오는

22일오후7시광주비엔날레제문헌 3층컨퍼런스

홀에서개최한다.

이날 강연에서 강 교수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

서 를주제로4차산업혁명이화두가된오늘날인

공지능이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의 의미를 탐색할

예정이다.

엑스마키나 (ExMachina, 2015)와 언더더

스킨 (Under the Skin, 2013) 등인공지능과외

계인을다룬영화를사례로인공지능에정서적특

성을부여하는이른바 인공지능감상화 경향및

인간중심주의에대한비판을음미해본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서 탄생한 21세기 인공지

능로봇들이어떻게 20세기적이분법의경계를허

물고 인류에게 새

로운 과제를 던져

주는지모색한다.

서울대 영문과

교수이자 대학원

비교문학과 학과

장인강교수는학

술지 안과밖 편

집주간으로 활동

했고, 미국소설학

회회장,한국비교

문학회부회장,영

어영문학회이사를맡고있다.

강연참석은광주비엔날레홈페이지에서신청서

를작성하면된다.

문의 062-608-4233.

/이연수기자


